
 

보도참고자료
배포일시

2017. 11. 22(수)
총 2매(본문2)

담당
부서

건축정책과 담당자
∙과장 남영우, 사무관 박형재
∙☎ (044) 201-4082

보 도 일 시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우리부는 지난해 9월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을 계기로 관계 전문가와

논의를 거쳐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을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

200㎡ 이상, 그리고 모든 주택으로 확대*하였습니다.

* 2층 이상으로의 확대는 ‘17.2.4. 시행, 그 밖의 확대는 ’17.12.1. 시행 예정

□ 이 외에도 외벽 벽돌, 천장재 등 비구조재의 내진설계기준 보완이 

필요하다는 당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비구조재

설계기준 및 제도 연구를 위한 ‘18년도 예산을 요청하였으며,

절차에 따라 국회 심의에서 심의가 진행 중* 입니다.

* 차기 년도(‘18년도) 예산 확보 절차는 당해 년도(‘17년도)에 진행

□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동 연구를 ‘18년 초부터 실시할 예정이며,

연구 진행에 따라 조속히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제도화하여

지진에 대해 안전한 공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.

< 보도내용 (11.22, 한국일보) >

◈ “벽돌 추락이 더 위험” 경주 교훈 묵살했다(한국)
- 경주지진 직후 비구조물의 내진설계 기준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
전문가 집단의 권고를 묵살함

- 국토부는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을 2층 이상으로 확대하는데 그침
- 관리·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규정이 사문화됨

‘벽돌 추락이 더 위험 ... 경주 교훈 묵살됐다’보도 관련

 이 보도해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

건축정책과 박형재 사무관(☎ 044-201-408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